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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령님 - 나의 마음 받으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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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천국 성령운동 때 성모마리아에 대한 계시 글을 
본 후 
성령님을 못 알아 드린 것과 성령님께 사랑을 고백
하던 중 
받은 말씀입니다. ]

* 성령님 말씀 *

나의 딸아, 너는 두려워 말지니라.
나는 너의 천모 성령이니라.
나의 사랑 알고 나에게 모든 사랑의 고백 해주니 
내 마음의 감동이 너무나 물밀듯 휘감는구나!
너무나 벅차오르는구나! 그래! 나와 하나 되자! 
내가 늘 너희 가운데 감동 감화로 역사 할 터이니, 
너희는 나에게 더욱 간구하라.
내가 가진 모든 사랑 다 너희에게 부어 줄 테니 
성령 받기를 간구하고 나에게 애원할 지어다! 

사랑하고 사랑하라.
나의 마음 받아 서로를 보듬어 주고 안아 주어라. 
더욱 더 함께 하자.
내 마음 안에 너희가 떠난 적 단 한 번도 없단다.
더욱 하나 되자. 내 마음, 내 심정 쏟아 줄 것이야.

더 간구하고 더 원하라. 
너희가 원하는 만큼 더 주리라.
어미가 아이에게 밥을 챙겨 주듯이 
나는 너희에게 끊임없이 성령을 부어주길 원하노
라.
그러나 그 모든 것 받는 것은
너희의 책임분담이란다. 
그러나 나는 너희 한 사람도 
모든 것을 못 받는 자 없길 원하노니 
사모함으로 귀히 여김으로 나의 모든 것 받을지어
다.

함께 함이란, 
옆에 없으면서 그 마음을 알아주는 것을 말한단다. 
그러니 나와 함께 하자, 알았지?

오늘 계기로 더욱 나에게 간구하는 우리 섭리사 
모든 너희가 되길 원하노라.
너희가 부르면 어디든 달려가 응답 할 테니 
늘 부르고 이야기 하라.

어미가 그 자식이 죽으면 마음에 한 생기듯, 
너희 한명 한명 영원한 지옥에 가 버리면 
내 마음도 한에 한을 곱절이나 더한 것 보다 더 
터져 버릴 것 같단다.
그러니 절대 지옥 가지 말거라. 알았지?
나의 심정 너희에게 온전히 전해지길 원하노라.
사랑하고, 사랑 한단다.

나의 모든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너희의 천모 
성령이.


